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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경력단절여성의 반복적 경력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적자본요소와 이

중노동시장 요인, 생애과정 요인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2016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

활동실태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경력단절 횟수가 평균보다 분산이 

작은 과소산포인 것으로 나타나 일반화된 포아송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 자본론에 근거하여 여성 노동시장의 불연속성을 설명하는 변수들 

즉, 교육수준, 이전 취업경력, 직업훈련 경험은 여성의 반복적 노동시장 진입과 퇴장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이중 노동시장론에서 주장하는 2차 노동시장 속성들은 반복 경력단절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이후 재취업한 일자리가 임시･일용직일수록 상용직에 비해 

경력단절 횟수가 증가하였고, 월평균 수입이 낮을수록 반복 경력단절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셋째, 

재취업 당시 미취학 자녀의 존재는 반복적 경력단절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양육

이라는 생애과정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이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과제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경력단절여성, 반복적 경력단절, 재취업, 일반화된 포아송 회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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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M자형 곡선을 그린다는 것은 이

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가운데 저(低)점이 조금씩 완만해지고는 있으

나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상반기 지역

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18년 4월 기준 15-54세 경력단절여성의 규모는 

184만 7천명으로 동(同)연령대 기혼여성의 20.5%를 차지한다(통계청, 2018. 

11. 29). 통계청에서 정의하는 경력단절여성이란 조사 당시 비취업여성 중 결

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기 

때문에,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이후 재취업한 여성까지 경력단절여성에 포함한

다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영국에서는 1980년

에 시행된 조사에서 이미 여성의 경력단절이 증가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영국

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력 조사결과는 1940년 이후부터 “계속 취업

(continuous employment)”과 “전업주부(homemaker career)” 비중은 줄

어드는 반면 “간헐적 취업(discontinuous employment)” 비중은 커지고 있

음을 보여준다(Hakim, 2004: 133-134). 일본에서도 비슷한 조사결과가 보

고되며,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Zhou, 2015). 중국은 동아시아국가 중에서 여성 취업률이 가장 높고 결혼이

나 출산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는 여성이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 이후 중국 여성의 연령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25-49세 

여성의 취업률이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25-39세 여성

의 취업률이 더욱 낮아져 여성의 연령별 취업 패턴이 앞으로 역 U자에서 M자

형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陈瑛･江鸿泽, 2018). 또 다른 연구로 

2014년 중국 12개 도시에서 진행된 유치원부터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4%의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한 적

이 있다고 하였다. 경력단절 경험 여성 중에서도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 

일을 그만둔 여성이 가장 많았다(55%)(李芬, 2018).

여성의 경력단절은 개인적 및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여

성은 경력단절로 인하여 재취업 시 임금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며(김

종숙･이지은, 2012; 김혜원, 2011; 주무현･강민정, 2008), 저조한 여성의 경

제활동참여는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박수범･김

난주･권희정, 2014: 81; 서영주･장서영･이보민, 2009: 13; Matsu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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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학계에서는 경력단절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들을 진행해왔다. 이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관심을 가지고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의 대부분이 

조사 당시 취업 여부로만 종속변수를 측정함으로써 재취업 실태의 단편만을 

제시하고 있다(김주영, 2010; 민현주, 2011; 오은진, 2009; 이유진･김의준, 

2014; 정성미, 2006; 진선미･강은나･장용석, 2011).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여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취업 이후 그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는가

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의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는 경향이 높고, 

이러한 경향은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에서 더욱 두드러진다(Hakim, 2004: 

139).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에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일･가정 양립에 갈등

이 생기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따라서 취업과 실업을 반

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사 당시 취업 여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

업 실태를 보여주기에는 불충분하다. 박수미(2003)와 김난주(2016), 오은진･
김소연(2017)만이 기혼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한 이후 다시 얻은 일자리를 유

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재취업한 이후의 상황

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경력단절 경험이 이후 여성 재취업 시 임금손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앞서 제시한 연구에 의해 여러 번 밝혀진 바 있다. 주목할 점은 임금손실은 

최초 실직보다는 이후 반복실직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스티븐

스(Stevens, A. H.)는 최초 실직 이후 임금손실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이 

지속성 뒤에는 반복실직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Stevens, 1997). 특히 반복실직으로 인한 임금손실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박용현, 2010).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력단절 이

후에도 1회 이상 실직한 여성의 비율이 전체 경력단절여성 중에서 27.6%에 

다다른다(김난주 외, 2016: 52). 이렇게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현상이 여성

에게서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고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이 점을 간과해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2016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

동실태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경력단절여성의 반복적 경력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이란 결

혼을 이유로 일을 그만둔 여성을 말하며, 반복적 경력단절은 결혼으로 인하여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이 재취업한 뒤 다시 일을 그만두는 경우로 정의한

다.1) 다음 장에서 반복실직과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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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사용할 변수를 추출하고, 3장에서는 사용자료와 분석방법을 설명

한다. 종속변수가 일을 그만 둔 횟수라는 0을 최솟값으로 하는 가산자료이므

로 가산 모형을 사용할 것이다. 가산 모형의 기본은 포아송(Poisson) 회귀모

형이다. 포아송 회귀모형은 평균과 분산의 등산포(equidispersion)를 가정하

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등산포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4장에서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한 뒤, 등산포 

가정 충족 여부에 따라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고 변수들의 영향력을 논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함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으로 마무리한다. 이전에는 시도된 적 없었던 여성의 반복적 경력단절에 관한 

분석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이 더 정교해질 수 있을 것이다.

Ⅱ. 문헌 검토

1. 경력단절여성 현황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결혼과 출산, 육아가 집중되는 30대에

서 20대와 4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낮다. 아래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30-39세에서 전후 연령대에 

비해 낮은 양상을 보인다. 최근 10년 동안 기울기가 조금씩 완만해지고 있는

데, 2009년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4.5%였으나, 2018년에는 62.7%

까지 올랐다. 그러나 20대(65.2%)와 40대(67.4%)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

이다.

1) “2016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가족구성

원 돌봄까지 경력단절 사유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여

성만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으로 올수록 그 비중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결혼이 가장 큰 경력단절 사유이며, 특히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반복적 경력단절을 측정할 때에는 결혼 이후 일을 

그만 둔 것은 사유 무관하게 카운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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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각 년도. http://kosis.kr/index/index.do 에서 2019. 4. 15 인출

[그림 1] 최근 10년 여성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통계청은 2011년부터 매년 경력단절여성 현황을 조사, 발표하고 있다. 통

계청에서 정의하는 경력단절여성이란 비취업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생),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으로, 가족돌봄 사유

는 2014년부터 추가되었다. 2014년 이후 전체 경력단절여성의 규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8년에는 전년도보다 증가하여 184만 7천명이

다. 아래 [그림 2]에서처럼 사유별 비율을 살펴보면,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 비율은 계속 작아지는 반면 육아 비율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띈

다. [그림 3]은 경력단절여성 연령별 비율을 보여주는데, 연령별 비율에서는 

30-39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계속 작아지는 반면 

40-49세 비율이 커지고 있다. 사유별 비율과 연관시켜 해석하면 결혼과 초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40대에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에서 경력단절 가능성이 커

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통계청, 2018.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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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각 년도. http://kosis.kr/index/index.do 에서 2019. 4. 15 인출

[그림 2] 경력단절여성 사유별 비율(%)   [그림 3] 경력단절여성 연령별 비율(%)

은기수(2018)는 2015년 인구센서스 자료 분석에서 통계청 보고서와 비슷

한 경향을 발견하였는데, 최근 결혼 코호트로 올수록 결혼 때문에 노동시장에

서 퇴장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다. 과거의 결혼 코호트에서는 결혼만 해도 

일을 그만두고 노동시장에서 퇴장해야 했다면, 최근 결혼 코호트로 올수록 결

혼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는 줄어들고, 결혼 후 출산을 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혹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을 지속하는 것이 힘들어서 결국 

일을 그만두는 여성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2. 반복실직에 관한 연구

실직자들은 최초 실직 이후에 반복실직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에 

대해서 홀(Hall, R. E.)은 실직자들은 새로 취업한 직장의 기존 노동자들에 비

해 근속기간이 짧음에 따라 고용불안에 빠질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일반적으로 근속기간은 그 일자리에서 노동자가 지니고 

있는 특수한 숙련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여겨진다. 경제적인 충격이 발생

해 감원을 해야 할 경우 기업은 임금에 비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들을 우선

적으로 해고하려 할 것이다. 실직자들은 기존 노동자들에 비해 일자리에 특수

한 인적자본이 적을 것이므로 우선적인 해고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직자들이 재취업하는 일자리 자체가 불안정할 가능성도 크다. 실직

자들의 경우 자신에게 잘 맞는 안정적인 새 직장을 찾기 전까지 임시직에 머무

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Hall, 1995).

반복실직을 경험적으로 설명한 국외연구를 먼저 살펴보면, 독일 남성의 반

복실직을 가산 모형을 사용하여 설명한 연구(Andress, 1989)에서는 이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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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횟수, 이전 일자리 종사상 지위, 근속기간, 소득, 직업훈련이 반복적 경력단

절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니앙(Niang, M. M.) 역시 가산 모형을 이용하

여 프랑스 청년층의 반복적 경력단절을 설명하였다. 10년 동안의 실직횟수를 

측정하였는데, 가산자료에서 나타나는 영과잉(zero-inflation)의 문제를 교정

하고서도 여성의 실직 횟수는 남성보다 40% 더 많았다. 또한 고학력일수록, 

인턴십과 같은 노동시장 진입 준비 경험이 있을수록 반복실직이 유의하게 줄

었다. 반면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출산으로 일을 그만 둔 경우에는 반복실직

이 더 많이 관찰되었다(Niang, 2014).

우리나라 고용보험DB 원자료를 이용하여 이직자들의 일자리 경로를 분석

한 연구(윤윤규･박성재, 2008)에서는 비자발적 이직을 경험한 노동자들이 이

후에 또다시 비자발적 이직을 할 가능성이 자발적 이직자들보다 크고, 새로운 

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이직과 짧은 근속

기간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제대로 숙련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고 이는 

이후 재취업 시 약점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윤윤규･박성재, 

2008: 194).2)

반복실직은 실직의 부담이 큰 남성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반면(이병희, 

2000), 반복실직으로 인한 손실은 여성에서 더 크고 오래 지속된다(박용현, 

2010). 1997년 말 경제위기 직후 반복실업 규모를 분석한 이병희(2000)의 연

구에서 18개월의 관찰기간 동안 실업을 2회 이상 반복한 자의 인적특성을 살

펴보면 남성, 40대 이상,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 가구주의 비중이 높았다. 이

들은 실업 부담이 커서 지속적인 실업의 지속을 감당하기 어려운 집단으로 불

안정한 일자리나마 신속하게 재취업에 나서고, 실업을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반복실업 경험자는 지속적인 임금 근로관계를 유지하면

서 고용이 극히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현(2010)은 실직을 경험한 남성과 여성의 실직 이후 경과 기간에 따른 

시간당 평균 임금을 분석했는데, 남성은 실직 발생 2년 후에는 실직 이전의 

임금수준을 회복하는 반면 여성은 실직이 발생한 4년 후에도 실직 이전 수준

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연구자는 여성들이 

2) 경력단절을 비자발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많

은 기혼여성이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 둘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실제로 2016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김난주 외, 2016: 242)

에 따르면, 경력단절 사유가 “미취학자녀 양육”, “취학자녀 교육”인 여성들에게 자녀양육 

또는 교육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응답자

의 82.0%가 그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대부분의 경력단절이 비자발적 선택의 결

과임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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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일자리에서 실직한 경우 다시 자신에게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

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 다른 이유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노동시장 

접합도에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표본에서 고임금 여성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

였다. 남편이 일자리를 지닌 고임금 여성들의 경우, 자신의 기대수준에 부합하

는 일자리를 발견하기 전에는 노동시장에 복귀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표본

에서 고임금 여성들의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평균적 임금수준이 회복되지 못

한다는 것이다. 즉, 실직 당시 일자리가 전일제이거나 남편이 일을 하고 있다

면 실직 이후 재취업하기가 어렵거나 아예 포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직 횟수

가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반복실직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면, 성별, 나이, 교육수준, 가구주 여

부, 근속기간, 종사상 지위, 배우자 요인, 전일제 여부, 직업훈련 등이 반복실

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은 이 연구의 분석대상이 아니

므로 성별 변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들은 분석모형에 투입하는 것을 고려

할 수 있다.

3.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관한 연구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의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는 경향이 높다

(Hakim, 2004: 139).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불연속적임을 설명하는 이론

으로 인적 자본론으로 대표되는 개인적 접근과 이중 노동시장론으로 대표되는 

구조적 접근이 있다. 인적 자본론은 개인의 학력이나 훈련 경험과 같은 인적 

자본이 노동공급 행위를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여성은 가사 노동과 임신 및 

출산, 자녀양육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 참여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인적 자본 

투자에 소극적이게 된다. 인적 자본이 적은 여성은 교육이나 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 결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불연속적이라는 

것이다(Polachek, 1981). 그러나 인적 자본론이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공급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 직업훈련, 취업 경력 등이 인적 

자본으로 전환되지 않고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이다(박수미, 2002, 2003). 이중 노동시장론은 노동시장이 연속적이지 않고 

이질적인 두 개의 구조로 나누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은 근로조건이 보장

되는 1차 노동시장과 달리 2차 노동시장은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열악한 

근무 조건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여성은 2차 노동시장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여성 노동시장 참여가 불연속적이라는 것이다(Reich, Gordon 



반복적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 13

and Edwards, 1973). 이중 노동시장론은 인적 자본론에서 가정하는 완전 경

쟁 노동시장 모델이 현실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노동시장의 

불완전성과 불평등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 이론 역시 왜 여성이 2차 노동시장에서 일하게 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는 비판이 있다(강이수･신경아, 2004: 141). 한편, 여성의 생애과정에 기반하

여 노동시장 참여를 설명하려는 시도들도 있다. 결혼과 출산, 자녀양육이라는 

여성의 생애사건이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민현주, 2009; 

박수미, 2003; Moen, 1985), 어떤 사건이 더 여성의 경력단절에 결정적인지 

그리고 첫 취업과 두 번째 취업 등 취업 순서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문제는 아직 논쟁적이다. 이상의 세 가지 접근법이 지닌 한계점에도 불구

하고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설명하는 경험적 연구의 대부분이 이 

이론들에 기반한 설명변수를 사용하고 있다.

정성미(2006)는 외환위기 이후 여성의 재취업 여부를 프로빗 모형으로 분

석하였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영유아기 자녀가 없을수록, 기혼일수록, 저학

력층일수록, 이전직장 임금이 낮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재취업률을 증가

시켰다. 김주영(2010)은 결혼 전후로 일자리를 그만둔 여성에 대하여 재취업

여부를 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는데 배우자 월소득이 낮을수록, 나이가 많을수

록, 미취학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

았다. 민현주(2011)는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한 여성의 경력단절기간을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로 분류하고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고학력일수록, 어

린 자녀가 있을수록 경력단절기간이 길었으며 재취업 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단기경력단절을 경험하였다. 이유진･김의준(2014)은 고학력 기혼여성의 재취

업 이행률 결정요인을 생존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가구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미취학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이 반복

될수록 재취업 이행률이 낮았다. 이처럼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분석한 연

구 다수가 조사 당시 재취업 여부나 이미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

을 종속변수로 두고 있어 재취업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이와는 달리 재취업한 일자리 유지를 분석한 연구는 박수미(2003)와 김난

주(2016), 오은진･김소연(2017)이 있다. 박수미(2003)의 연구에서 재취업 일

자리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별된 요인은 재취업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로 가족종사자인 경우 상용직, 임시･일용･시간제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취업 연속성을 보였다. 그리고 첫째 출산을 이미 마치고 미취학 자녀가 없을 

때 두 번째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학력과 첫 

번째 일자리와 관련된 변수들 가령, 첫 취업 직종과 첫 취업의 근속기간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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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일자리 유지와는 관계가 없었다. 김난주(2016)는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에 성공하여 그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는가를 종속변수로 두고 영향변수를 분

석하였다. 그 결과 나이가 적을수록, 무배우 여성일수록, 미취학 자녀가 없을

수록,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이 길수록, 직업훈련을 받은 집단일수록 취업을 유

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재취업한 일자리가 근로시간이 짧고, 사업체 규모

가 클수록, 임금근로자일수록 취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높은 교육수준

은 재취업 이행률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재취업 일자리 유지에는 효과

가 없었다.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이 재취업을 빨리 했다고 하더라도 경력단절 

이전 일자리에 비해 만족스럽지 않아 빨리 그만둘 수 있음을 암시한다. 오은

진･김소연(2017)은 취업지원서비스에 포커스를 맞추어 여성 고용유지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업 알선 외에 추가적 고용서비스

의 수혜가 고용유지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경력단절여성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지 않고 경력단절여

성 중에서도 특정 속성을 공유한 하위집단의 재취업을 분석한 연구도 발표되

고 있다. 최민정(2017)은 거대 인구집단인 베이비붐 세대를 보다 세밀하게 분

류하고 분석해야 이들의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는 정교한 정책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여성 베이비부머의 노동시장 복귀 유형은 상용직 경력유

지형, 지속적 경력단절 후 불안정 노동유형, 자영업 이후 미취업유형, 지속적 

무급가족종사자형, 장기 미취업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지속적 경력단절 후 불안정 노동유형으로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을 하

더라도 지속성은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은 또 교육수준과 배우자의 

소득수준이 다른 네 개 유형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김난주(2016)의 연구

와는 달리 중년층 여성에게서는 교육수준이 노동시장 복귀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및 재취업 일자리 유지

와는 나이, 교육수준, 배우자 요인, 미취학 자녀 여부, 종사상 지위, 직업훈련 

등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반복실직 영향요인과 크게 다른 

점이 없고, 여성 노동시장 참여를 설명하는 세 가지 이론에서 내세우는 변수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즉, 나이, 교육수준, 이전 취업경력, 직업훈련 등은 인

적 자본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변수이다. 인적 자본론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이전 일자리 근속기간이 길수록, 정규직 취업경력이 있을수록, 직업훈

련을 받았을수록 반복실직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대로 재취업 

일자리 속성은 이중 노동시장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재취업 일자리가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다면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2차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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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머물며 실직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취학 자녀 요인은 생애

과정적 접근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을 경우 일･가

정 양립이 어려워짐에 따라 실직을 반복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경력단절을 경

험한 여성의 이후 반복실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접근의 변수를 모두 활용하여 영향력을 비교해보도록 한다.

Ⅲ. 연구방법

1. 사용자료 및 분석대상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6년에 조사하고 

2017년에 공개한 “2016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이하 실태

조사) 미시자료이다. 실태조사는 경력단절의 원인을 파악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일하는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을 수립

하는데 가장 적합하게 설계된 조사이며, 2013년에 최초로 실시된 후 이번이 

두 번째 조사이다(김난주 외, 2016: 5). 실태조사는 만 25-54세 여성 4,835

명의 최초 노동시장 진입부터 조사 시점까지의 일자리 이력과 경력단절 당시 

상황, 재취업 당시 상황 등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여성이 최초 경력단절 이후에도 일을 그만두는 것을 반복하는 것

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속변수는 반복적 경력단절3)의 횟수, 즉 가산

자료이다. 가산 모형을 추정함에 있어 중요한 점은 종속변수는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한 사건의 횟수여야 한다(민인식･최필선, 2012: 136). 따라서 

관찰기간을 정해야 하는데 실직경험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사

례 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의 나이로 관찰기간(가령, 25세부터 44

세까지의 기간)을 정하는 것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생애사와 매우 밀접

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관찰기간을 결혼 후 20년 동

안으로 설정한다. 즉 분석대상은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기혼 유배우여성 중

에서 결혼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된 이후 재취업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최종 사례 수는 190명이다.4)

3) 결혼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결혼 이후 다시 일을 시작했다가 그만 두는 경우를 

반복적 경력단절이라고 정의하였다. 다만 재취업한 일자리를 그만 두는 것은 사유 무관하

게 경력단절로 측정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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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변수 및 분석방법

이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여성의 반복적 경력단절이다. 따라서 결혼하면서 

경력이 단절된 이후 20년 동안 일을 그만 둔 횟수를 측정하여 종속변수로 활

용한다. 결혼 당시 경력단절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결혼 이후에 일을 그

만 둔 경우는 사유 무관하게 카운트하였다.

교육수준과 취업경력으로써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의 경험(종사상 지위와 근

속기간), 직업훈련 경험은 인적 자본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설명변수로 이 연구

에서도 사용한다. 다음으로 재취업 당시의 일자리가 이중 노동시장론에서 주

장하는 2차 노동시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할 것이다. 

관련 변수로 재취업 일자리의 월평균 수입과 종사상 지위 변수를 사용한다.5) 

마지막으로 여성의 생애사적 관점에서 노동시장 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미취학 자녀 변수를 사용한다. 문제는 분석자료가 횡단면 자

료이기 때문에 독립변수 중 일부는 모든 일자리에 대해 관찰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 부분이다.

일을 그만 둔 횟수를 측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시간이다. 관

찰기간인 20년 동안 재취업을 늦게 했다면 그만큼 남은 기간 내에 일을 그만 

둔 횟수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 후부터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 

즉, 경력단절기간을 통제한다. 이상의 사용변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4) 관찰기간이 결혼 후 20년 동안이므로 재취업 역시 결혼 후 20년 이내에 해야 관찰 가능

하다. 만약 한 여성이 결혼하면서 경력이 단절되고 20년이 지난 후에 재취업을 했다면 

이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혼 유배우여성으로 대상을 한정한 것은 사용자료에

서 사별･이혼･별거의 시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 유무를 변수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유배우 여성만 포함하는 방법으로 사례 간 이질성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5) 각 이론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결혼 전에 가졌던 일자리 경험은 인적자본으로 축적되어 

결혼 이후 얻은 일자리 유지에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결혼 이후 최

초 재취업 일자리가 1차 노동시장에 속하는지 2차에 속하는지에 따라 결혼 이후 일자리 

(불)연속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종사상 지위 변수가 시점에 따라 다른 이론의 

변수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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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변수명 측정 방법

종속
변수

경력단절 횟수 결혼 후 20년 동안 일 그만둔 횟수

독립
변수

인적 
자본
요소

교육수준
조사 시점 최종학력 중졸 

이하/고졸/전문대졸/대졸 이상

경력단절 일자리 종사상 지위
경력단절 시점 

상용직/임시･일용직/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경력단절 일자리 근속기간 경력단절 일자리 근속기간 (개월)

직업훈련 경험 재취업 전 직업훈련 경험 여부

이중
노동
시장

재취업 일자리 종사상 지위
재취업 시점 

상용직/임시･일용직/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재취업 일자리 월평균 수입 재취업 일자리 월평균 수입 (만원)

생애
과정

재취업 시 미취학 자녀 재취업 시점 만 7세 미만 자녀 유무

통제
변수

경력단절기간 결혼 후부터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 (개월)

<표 1> 사용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경력단절 횟수는 0 또는 양의 정숫값을 가지는 가산

자료이기 때문에 선형 회귀모형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지 못한다. 종속변수가 

가산자료인 경우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은 포아송(Poisson) 회귀모

형이며, 종속변수 의 확률질량함수는 다음 식 1과 같다(민인식･최필선, 

2012: 136).

 

 

            (식 1)

식 1에서 는 확률변수 의 평균이다. 포아송 분포는 다음과 같이 평균과 

분산이 같다는 등산포를 가정한다.

           (식 2)

만약 분산이 더 크거나(과대산포, overdispersion) 혹은 더 작은 경우(과소

산포, underdispersion)에 포아송 회귀모형을 사용하면 추정치가 편의를 갖

게 된다(김현숙, 2007). 등산포 가정은 포아송 회귀모형으로 추정한 종속변수

의 평균()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선형 회귀모형을 추정함으로써 검

증할 수 있다(Cameron and Trivedi, 2005: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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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식 3)

식 3을 추정한 결과 변수의 계수 가 유의하게 0이 아니라고 나타난다면 

등산포 가정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다. 의 부호가 양(+)이라면 과대산포, 음

(-)이라면 과소산포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대부분 가산자료는 과대산포인 경우가 많고 이 때 포아송 회귀모형의 대안

으로써 활용되는 음이항(negative binomial) 회귀모형에 대한 논의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과소산포인 경우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후술하겠

지만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경력단절 횟수는 평균보다 분산이 작은 것으로 나

타나 포아송 회귀모형으로 추정할 경우 표준오차를 과대추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종속변수가 과소산포되어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일반화된 포아송(generalized Poisson) 회귀모형(Harris, Yang 

and Hardin, 2012)으로 경력단절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6) 

분석은 Stata14를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이 절에서는 결혼을 하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이후 반복적 경력단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본다. 먼저 결혼 

후 20년 동안의 경력단절 횟수를 보면, 190명 중에서 절반 가까이인 93명이 

0회 일을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이 재취업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

이기 때문에 이들은 재취업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1회는 66명, 

2회는 28명으로 재취업 일자리를 유지하는 여성보다는 적었다. 3회 이상은 3

명으로 소수였다. 평균은 .69회, 분산은 .64회로 분산이 더 작기 때문에 과소

산포일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여성이 121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문대 졸업이었다. 분석대상이 결혼한 지 20년 이상인 중장년층 

6) 일반화된 포아송 회귀모형과 Stata command 설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해리스 

외(2012)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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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기 때문에7) 전반적으로 젊은 층 여성보다는 교육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 179명으로 압도적으로 많

다. 실태조사에서 상용근로자의 정의를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

해진 채용 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회사의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 또는 

퇴직금과 상여금 등 각종 수당 수혜자”로 하고 있기에 분석대상의 대부분이 

결혼 전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임시･일용직은 9명, 

자영업은 2명으로 적었고 무급가족종사자는 없었다. 결혼 전 일자리에서 얼마

나 오랫동안 근무했는지를 보면 평균적으로 약 50개월을 근무하였고 최대 

130개월이었다.

재취업 준비작업으로써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없다는 응답

자가 182명으로 훨씬 많았다. 경험이 없다고 한 이유는 직업훈련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6%였다. 재취업 당시 만 7세 미만의 자

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105명이 없음, 85명이 있음으로 나타나 미취학 자녀

가 없을 때 여성이 재취업에 나선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

경력단절 이후에 얻은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 94명으로 결혼 전

에 비해 절반 가까이가 줄어들었다. 대신 임시･일용직과 자영업, 무급가족종

사자가 결혼 전에 비해 크게 늘어 각각 47명, 36명, 13명이었다. 국내외 선행

연구(Hakim, 2004: 127; 민현주, 2009; Osawa, 1998: Zhou, 2015에서 

재인용)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결혼 전에 안정적 일자리를 갖고 있던 여성조차

도 한 번의 경력단절 이후에는 이전의 일자리 지위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취업 일자리의 월평균 수입의 평균값은 약 121만원이었고 최소

와 최대 간 격차가 컸다. 최대가 800만원이지만 평균값이 많이 낮은 이유는 

무급가족종사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결혼하면서 경력이 단절된 이후 재취업하기까지의 기간 즉, 경력단절기간은 

평균 132개월이었다. 최소는 0이었는데 결혼과 거의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얻은 것을 의미한다. 반면 최대가 239개월이라는 것은 결혼 후 20년 가까이가 

지나서야 처음으로 재취업을 했다는 것을 말한다. 재취업 시 평균나이는 약 

35세였다.

7) 분석대상의 조사시점에서의 평균나이는 48.81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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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구분 빈도 변수명 구분 빈도

결혼 후 20년 동안
실직횟수

(평균=.69, 
분산=.64)

0 93

직업훈련 경험

없음 1821 66

2 28

있음 83 2

4 1

교육수준

중졸 이하 11

재취업 시 
미취학 자녀

없음 105
고졸 121

전문대졸 34
있음 85

대졸 이상 24

경력단절 일자리
종사상 지위

상용직 179

재취업 일자리
종사상 지위

상용직 94

임시･일용직 9 임시･일용직 47

자영업 2 자영업 36

무급가족종사자 0 무급가족종사자 13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경력단절 일자리 근속기간 
(개월)

49.80 24.75 1 130

재취업 일자리 월평균 수입 
(만원)

120.74 107.26 0 800

경력단절기간 (개월) 132.46 64.80 0 239

재취업 시 나이* 34.83 5.83 21 49

<표 2> 기술통계 결과 (n=190)

* 경력단절기간과의 상관계수가 0.91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회귀모형에는 투입하지 

않음

2. 경력단절여성의 반복적 경력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반복적 경력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기 위해 가산 모형을 활용하고자 하며, 종속변수인 경력단절 횟수가 가산 모형

의 기본인 포아송 회귀모형의 전제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우선 살펴봐야 한다. 

포아송 회귀모형은 평균과 분산이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등산포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포아송 회귀모형을 추정한 후 종속변수의 평균값을 이용

하여 식 3의 값을 추정하였다. 의 유의도 검정결과 t값이 –4.00으로 .001 

수준에서 는 0이 아닌 것으로 나왔으며 음(-)의 값을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통계에서 잠깐 살펴보았듯이 분산이 평균보다 유의하게 작다는 것을 의미

하며, 포아송 회귀모형보다 일반화된 포아송 회귀모형을 해석하는 것이 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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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은 두 회귀모형의 결과를 보여준다. 두 모형 모두 .001 수준에서 표

본 내 적합하였고 일반화된 포아송 회귀모형이 대체로 표준오차가 작은 것으

로 나타났다. 가산 모형은 비선형 확률 모형이기 때문에 추정계수 자체가 한계

효과로 해석되지 않으며, 추정계수 대신 발생률비(incident rate ratio, IRR)

를 얻을 수 있다. 발생률은 종속변수의 평균(기댓값)을 의미하며, 발생률비는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발생률, 즉 종속변수의 평균이 기존에 비해 

몇 배 변화하는지를 말한다(민인식･최필선, 2012: 141). 따라서 발생률비가 

1보다 크면 정(+)적 효과를, 1보다 작으면 부(-)적 효과를 의미한다.

등산포 가정 검정 결과에 따라 일반화된 포아송 회귀모형 중심으로 결과를 

설명하면, 우선 교육수준은 인적 자본론의 대표적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에서 그 효과가 엇갈렸다. 이 연구에서는 중졸 이하 집단 대비 모든 비교

집단에서 반복적 경력단절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다.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일 때보다 자영

업인 경우 결혼 이후 반복적 경력단절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자영업의 발생률비는 2.61로 이는 결혼 전 일자리가 자영업인 경우 상용

직에 비해 경력단절 횟수가 2.61배 증가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술통계에서 

살펴보았듯이 경력단절 시 일자리가 자영업인 여성이 2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임시･일용직은 상용직에 비해 반복적 경력단절 가능성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인적 자본론에

서는 이전 일자리에서 근속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직업훈련을 받았을수록 이것

이 인적 자본요소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후 일자리 유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명한다. 여기서는 두 변수 모두 인적 자본론의 주장과 반대 방향의 

결과가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교육수준, 이전 일자

리 종사상 지위와 근속기간, 직업훈련이 모두 반복적 경력단절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는 서구의 기존연구 결과(Andress, 1989; Niang, 

2014)와는 정확히 반대이다. 기존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이 남성이거나 남녀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 인적 자본

론의 설명력은 서구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중 노동시장론에 기반한 변수를 살펴보면 결혼 후 재취업 일자

리의 종사상 지위는 반복적 경력단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준거집단인 상용

직에 비해 임시･일용직은 경력단절 횟수가 약 1.3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10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2차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여성이 1차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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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계속 불안정한 노동상태를 유지한다는 이중 노동시장론

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상용직 대비 경력단절 횟

수가 약 0.46배로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p<.01). 이는 두 번째 일자리의 종

사상 지위가 가족종사자일 때 상용직 종사자에 비해 높은 취업연속성을 보인 

박수미(2003)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가족관련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자영업인 경우에는 반복적 경력단

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재취업 일자

리의 월평균 수입 역시 이중 노동시장론의 주장대로 나타났는데, 수입이 1만

원 낮아질수록 일을 그만 둔 횟수는 0.998배 감소하였다(p<.05). 저임금, 불

안정 고용 등의 특징을 지닌 2차 노동시장에서 반복적 경력단절이 더 많이 관

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재취업 시 미취학 자녀가 있으면 없는 경우보다 일을 그만 둔 

횟수가 1.255배 증가하고 이는 .10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미취학 자녀 변수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여부, 재취업 일자리 유지 여부에서도 일관되게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변수이다. 이 연구에서 재취업 일자리를 시작할 

때 미취학 자녀가 있는지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분석 결과는 재취업 

당시 미취학 자녀의 존재는 반복적 경력단절 횟수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나 자녀양육이라는 생애과정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통제변수로 투입한 경력단절기간은 1개월 길어질수록 경력단절 횟수가 

.991배 낮아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1). 관찰기간이 20년으로 정

해져있어 당연한 결과로 보이기도 하지만, 여성에게 주어진 똑같은 시간동안 

노동시장에 빨리 진입할수록 한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취업과 실직

을 반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더 정확하게는 전체 관찰기간 중에서 

총 취업 기간이 얼마인지를 함께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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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포아송 회귀모형
일반화된 포아송 

회귀모형

IRR
Robust 

S.E.
IRR

Robust 

S.E.

인적
자본
요소

교육수준 (ref=중졸 이하)

        고졸 .676† .151 .722 .153

        전문대졸 .693 .167 .739 .167

        대졸 이상 .663 .189 .701 .177

경력단절 일자리 종사상 지위
(ref=상용직)

        임시･일용직 1.141 .267 1.045 .256

        자영업 5.71*** 4.28 2.61*** 1.98

        무급가족종사자 - - - -

경력단절 일자리 근속기간 1.003 .003 1.003 .003

직업훈련 경험 (ref=없음)

        있음 1.432 .486 1.406 .423

이중
노동
시장

재취업 일자리 종사상 지위
(ref=상용직)

        임시･일용직 1.227 .212 1.348† .213

        자영업 1.142 .195 1.176 .198

        무급가족종사자 .372* .162 .456** .135

재취업 일자리 월평균 수입 .999† .001 .998* .001

생애
과정

재취업 시 미취학 자녀
(ref=없음)

        있음 1.254 .185 1.255† .173

경력단절기간 .991*** .001 .991*** .001

상수 2.431** .630 2.151** .517

Log pseudo-likelihood -306,228.63 -286,363.01

n 190 190 

Wald  920.15*** 981.72***

<표 3> 경력단절여성 반복적 경력단절 영향요인

* † p<.10, * p<.05, ** p<.01, *** p<.001

** 표본가중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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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여성의 경력단절은 개인적 및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현

황 파악을 시작한 2014년 이후 작년 그 규모가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여

성의 경력단절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반복적 경력단절이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복적 경력

단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력단절여성을 대

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가 재취업 여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시 일을 그만

두는 것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에 이 연구는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의 반복적 취업과 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지를 인적자본론과 이

중 노동시장론, 생애과정적 접근의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 자본론에 근거하여 여성 노동

시장의 불연속성을 설명하는 변수들 즉, 교육수준, 이전 취업경력, 직업훈련 

경험은 여성의 반복적 노동시장 진입과 퇴장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둘째, 이중 노동시장론에서 주장하는 2차 노동시장 속성들은 반복적 경력

단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이후 재취업한 일자리가 임시･일

용직일수록 상용직에 비해 일을 그만 둔 횟수가 증가하였고, 월평균 수입이 

낮을수록 반복적 경력단절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셋째, 재취업 당시 미취학 자

녀의 존재는 반복적 경력단절 횟수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자

녀양육이라는 생애과정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선 첫 번째 연구결과와 관련

하여 우리나라 여성의 인적 자본은 반복적 경력단절과는 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리기보다는 교육과 이전 취업경력, 직업훈련 경험 등의 인적 자본이 경력이 

단절되면서 일부분 사라져버린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볼 때 분석대상 중 거의 대부분이 상용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결혼을 하면서 상용직 일자리를 그만둔 것은 다른 유형의 종사상 

지위에 있었던 여성보다 더 실질적으로 경력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중 절반은 재취업 일자리에서도 상용직을 유지하였지만 나머지 절반은 하향 

취업을 하면서 기존의 취업경험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취업경험을 통해 얻은 인적 자본이 마모되지 않도록 일자리 미스매칭을 줄일 

수 있는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경력단절 

이후의 첫 일자리(=재취업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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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단절 이후 처음 가진 일자리의 속성만으로 이후 반복적 경력단절을 예측한 

것은 이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한 결과가 나온 

것은 첫 일자리가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행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임

을 의미한다.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가 결혼 전과는 달리 임시･일용직 등이 

늘어났고 이후 반복적 경력단절에 영향을 미쳤던 결과에 비추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정책은 경력단절기간을 줄이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고용과 수입

이 안정적인 질 높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반복적 경력단절 영향요인을 분석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우선 앞서 언급했듯이 횡단

면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일부 독립변수가 새로운 일자리 시점마다 측정되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가장 큰 한계이다. 시점의 문제와 더불어 독립변수를 구

성함에 있어 각 이론 또는 접근에서 강조하는 또다른 변수들 가령, 일자리의 

업종과 사업체 규모, 자녀 수와 연령 등과 같은 변수들을 포함시키지 못한 점 

또한 한계로 남는다. 그리고 최초 경력단절 이후의 일을 그만 둔 경우는 사유 

무관하게 카운트하였기 때문에 사례 간 이질성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일을 그만 둔 이유가 경력단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포함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취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보고되는 모성보호제도와 보육서비스 수혜와 같은 정책 변수를 활

용하지 못하였다. 이들 변수를 활용함으로써 출산과 자녀양육 등의 생애사건

을 중요하게 여기는 생애과정적 접근의 영향력을 좀 더 정치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가지 한계점은 모두 종단자료와 패널 가산모형을 활용함으로

써 보완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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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Recurrent Career Interruptions

Mihyang Choi*･Meng Y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women’s 

recurrent career interruptions by applying the theory of human capital, the 

theory of dual labor market, and the life cycle approach. The microdata of 

“the Survey on Actual Status of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Interrupted 

Women in 2016” was used and the generalized Poisson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human capital, variables explaining the women’s career 

interruptions, that is, the level of education, previous work experience, and 

vocational training experience,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women’s recurrent entries and exits from the labor market. Second, the 

secondary labor market attributes that were insisted on in the theory of 

dual labor market were found to affect recurrent career interruptions. Put 

differently, the number of spells of career interruptions was more likely to 

increase compared to regular jobs if the women’s first job after their 

marriage was temporary one and the lower the monthly average income, 

the greater the likelihood of recurrent career interruptions. Third, the 

presence of preschool children at the time of reemployment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future career interruptions, which suggests that the women’s 

life cycle of raising their children is closely related to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The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in light of these finding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bsequent 

research tasks were suggested in the conclusion.

Keywords : career-interrupted women, recurrent career interruptions, 

reemployment, generalized Poisson regression model


